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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받을 가치가 있는가?        15-09-19


최근에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비용과 졸업 후에 받는 수입을 비교하여 과연 대학교육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오랜지 카운티 레지스터 (Orange County Register) 지가 조사해서 발표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 대상은 미국 시민 학생들만이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오랜지 카운티에 있는 대학교를 주로 조사 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자료는 대학생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 교육부와 재무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보도는 밝혔습니다.


오랜지 시에 소재하는 기술대학교 ITT 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액수를 제외하고 가족이나 본인 부담으로 연간 수업료와 생활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중간치가 $22,434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졸업 후에 받는 중간치 수입은 $38,400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유시어바인 (UC Irvine)을 졸업한 학생의 연간 중간치 비용은  $11,944이고 그들이 졸업 후에 받는 중간치 연봉은 $55,80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재학 중에 받는 수업료 융자는 졸업 후에 수년간  갚아야 합니다.
유시 어바인 대학교는 오바마 행정부가 조사대상으로 추천했는데 재학생 중에서 저 수입 학생을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시 어바인 학생 중 연 수입 $30,000 이하의 저 수입  가정 출신 학생들은  연간 $8,096를  지불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일부인 풀러튼 (Fullerton) 대학에 다닌 학생들은 수업료와 생활비로 연간 $9,034를 지불하고 졸업 후에 받는 연봉 중간치가 $46,500 라고 합니다.  유시 계열 당국은 이런 숫자는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숫자는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낸 중간치이며 수입이  비교적으로 높은 화학공학이나 수입이 비교적 낮은 철학 전공 학생을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오랜지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대학교는 애나하임에 소재한 웨스트 코스트 (West Coast) 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학에서는 학생 일 인당 연평균 $40,370를 지불하고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수업료 융자는 연평균 $34,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졸업생의 연봉자료는 입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대학교는 챕프만 (chapman) 대학교라고 했는데 이 대학은 연간 수업료와 생활비로 $33,821가 소요되고 졸업생의 평균 연봉은 $51,800이라고 했습니다. 고수입 졸업생을 배출하는 하버드 (Harvard), 스탠포드 (Stanford), 또는 엠아이티 (MIT) 등의 비용과 수입은 보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반론도 제기 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만 해도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끝
